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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은 여성의 임금 상승, 교

육기회 확대 등으로 자녀의 상대가격(육아비용과 육아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

로 설명하고 있음.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는 비록 인과관계(Causality) 분석이 아닌 상관관계(Correlation) 분

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지지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기회 증가, 비정규직 확대, 사회적 인식 변

화 등에 따른 출산 지연이 출산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맥락에서 자녀 보조금, 보육시설, 육아휴

직 등 자녀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 등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5명까지 낮아졌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년

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함

 출산율 하락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임

 U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 1명 당 출산 아동 수는 1950년 5명에서 2015년 2.5명으로 줄

어들었으며 2050년에는 2.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1)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 하락이 19세기 후반 또는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 1명 당 출산 아동 수는 1950년 2.8명에서 2015년 1.7명으로 감소함

 개도국의 경우 출산율 하락은 선진국보다 매우 늦은 1960년대 이후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는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낮아짐

- 1965~1970년 여성 당 출산 아동 수는 6명이었으며, 2010~2015년 2.7명임 

1) John Piggott and Alan Woodland(2016),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Population Aging, Volume 1-A, 
North-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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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경제학에서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과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함

 출산 결정을 설명하는 모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Becker(1960)가 제시하였는데, 이후 등장한  

다양한 가설과 실증분석 등이 Becker의 모형에 기반하고 있음(Bloom and Luca 2016) 

 Becker는 부모가 예산제약 하에서 자녀와 소비재 등 2개의 보통재(normal goods)가 포함된 효용

함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녀의 수와 소비재 양을 결정한다고 가정함

- 최적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자녀와 소비재에 대한 수요함수가 도출되는데, 각각의 수요는 자녀

와 소비재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됨 

- 그런데 자녀의 가격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의복비, 식료비, 교육비 등 직접적인 비용뿐

만 아니라 육아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함에 따른 소득 및 경력 

상실 등)이라는 간접비용도 포함됨

-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효과에 의해 자녀 및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지만, 

임금 상승은 기회비용도 높이기 때문에 자녀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자녀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

(대체효과)도 발생하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음

 Becker and Lewis(1973)는 Becker(1960)의 모형을 좀 더 일반화하였는데 효용함수에 자녀 수

(Quantity)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Quality)도 포함시켰으며,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 수준은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함

- 만일 자녀가 추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자녀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더 크다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 등 투자가 늘어나고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게 됨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자녀의 상대가격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높으며, 상대가격

을 낮추어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여성의 임금이 상승하였고 출산율이 떨어지며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났는데, 이를 Becker의 모형으로 설명하면 여성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자녀에 대한 수요 증

가)가 대체효과(자녀수요 감소)에 압도된 것임

- Galor and Weil(1996)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비교우위(육

체노동)를 감소시키고 여성에 대한 노동 수요를 늘였으며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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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다고 주장함     

- Galor and Weil(1999, 2000)과 Galor and Moav(2002)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수요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교육으로부터 돌아오는 수익 등 효

용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수를 줄이는 대신 자녀의 질을 높이는 데(교육) 투자한다는 것임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대해 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출산과 노동은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인과관계(Casuality)보다는 상관관계(Correlation)가 주로 분석됨

- Schultz(1985)는 스웨덴 자료를 이용하여 1860년부터 1910년까지 출산율을 분석하였는데 출

산율 하락의 1/3 정도는 여성의 상대적 임금 상승으로 설명된다고 주장함

- Jensen(2012)은 인도의 경우 같은 시골이라도 노동기회가 많은 지역의 젊은 여성은 결혼을 상

대적으로 적게 하고 자녀도 적다는 사실을 발견함   

- Strauss and Thomas(1995), Murtin(2013) 등은 여성의 교육기간과 출산율 간에 음(-)의 상

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함

- 특히 교육은 개도국에서 출산율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Duflo et 

al.(2015)은 케냐의 경우 교육보조금이 10대의 임신을 줄였고, Chicoine(2012)은 케냐에서 의

무교육을 늘린 것이 결혼을 연기시켜 출산율을 낮추었으며, Breierova and Duflo(2004)는 인

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학교 신설이 교육기간을 늘리고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실증분

석 결과를 도출함 

- Beaujouan(2018)은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분석하였는데, 자녀를 갖고 싶은 의사가 실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확률이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낮았고, 한 자녀를 출산한 여성

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Yoo and Sabotka(2018)는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교육기회 증가, 비정규직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한 출산 연기가 출산율 하락을 주도했으며,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는데, 결과는 연

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Buttner and Lutz(1990), Cohen et al.(2007), Milligam(2005)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

산율은 자녀에 대한 보조금 등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영향을 받지만 육아휴직이나 보육시설 등

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달리 육아휴직이 출산율을 다소 높이지만(Feyrer et al. 2008) 가정의 전통적인 가사 분

업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결과(Cools et al. 2015)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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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k et al.(2013)은 스웨덴의 보육시설 이용료 하락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용료 하락이 

자녀가 없는 부부의 출산율을 10%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됨 

- Schlosser(2005)는 이스라엘의 공공보육시설이 무료로 전환된 이후 출산율은 변화가 없고 여

성의 노동공급만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함 

-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남편과의 가사분업,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도움 및, 보육시설의 영향을 

분석한 Kim(2017)에 따르면, 남편의 도움이 커질수록, 그리고 보육시설 비용이 너무 높지 않

을 경우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의사/의지(intention)가 높아지나 부모의 도움은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베이비붐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적 설명이 이루어졌으나 실증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 

 Butz and Ward(1979)는 Becker의 모형을 활용하여 가사에서 남성의 시간은 임신에 중요한 요

소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의 임금 상승은 소득효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늘리나, 여성의 시간은 

임신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 상승은 자녀의 상대가격을 높여 출산율을 낮출 수 있

다고 주장함

- 1950년대 미국 베이비붐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남성의 임금 상승에 대한 반응이고 1960년대 출

산율 하락은 여성의 임금 상승 결과라는 것임 

 Greenwood et al.(2005)은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이용하여 2차 세

계대전 이후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의 도입으로 가사노동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자 육아비용

이 낮아졌고 이것이 베이비붐 현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함

- 그러나 Bailey and Collins(2011)는 가전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사를 전적으로 노동으

로 해결하는 아미쉬(Amish)의 경우에도 동 기간 중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났는데, 동 가설은 이

를 설명하지 못함

 이 밖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양하나 실증분석 결과는 연구에 따라 다름

 다수의 연구에서 피임 기술, 특히 피임약의 보급이 출산율을 낮추었다는 결과를 제시함(Bailey 

2006; Goldin and Katz 2002; Murphy 1993)

- Rosenzweig and Schultz(1989)는 여성에 대한 교육 확대가 피임에 대한 지식을 높인다는 측

면에서 출산율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함 

- Levine et al.(1999)은 미국의 경우 합법적 낙태가 출산율을 5~8% 정도 낮추었으며, 특히 10

대 및 비(非) 백인여성에서 두드러진다는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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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구학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피임기술에 변화가 

없던 시기부터 출산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피임기술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음(Becker 1991)

 유아 사망률 하락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음

- 개도국의 경우 급격한 출산율 하락 이전에 유아 사망률이 먼저 빠르게 낮아졌으며, 이러한 현상

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선진국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발견됨

- Neher(1971), Nugent(1985), Sah(1991), Kalemli-Ozcan(2003) 등은 유아 사망률이 낮아

지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더 적게 가져도 자녀가 없을(0명)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는데, Angeles(2010)은 11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유아 사망률 하락이 출산율을 낮춘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Murtin(2013)의 경우 유아 사망률 

보다는 교육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한편,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개도국의 경우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지원 기대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Cadwell 1976; Nugent 1985), 실증분석 결과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움 

- Entwisle and Winegarden(1984)과 Nugenr and Gillaspy(1983) 등은 공적연금 등 노후소

득에 대한 공공부분의 지원이 출산율을 낮추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저출산의 결과로 공적연금제도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내생성 문제로 인해 위의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한편, 개도국의 경우 가족계획정책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1자녀 정책과 같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개도국에서 가족계획정책은 매우 

일반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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